
 

 

Press Information                                               2018년 10월 16일(화) 

늦가을의 정취 스웨덴 문화의 향기로 더욱 물들이다!!!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 국보급 예술가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 특별행사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베리만에 대해 재조명하고, 철학적, 

문학적 가치를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10월 20일(토) 부산 영화의 전당 잉마르 베리만 기념 전시를 시작으로 11월 

까지 <스웨덴 영화제>, <전시>, <무용>,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제7회 스웨덴 영화제에서 잉마르 베리만 회고전으로 다양한 작품 상영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올해 스웨덴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화감독이며 전설적인 연극 

연출가이자 작가인 잉마르 베리만(Ingmar Bergman, 1918.7.14~2007.7.30)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를 재조명하고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일생을 통해 60 여편의 영화를 감독했으며, 170 여 편의 연극 연출과 300 여 

편에 달하는 기고와 저술을 남긴 잉마르 베리만은 하나의 주제를 서로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특히 해체된 가정, 실패한 예술가, 

신의 부재 등의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뤘다. 

 
1957년 개봉한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영화 <제7인의 봉인>에서 죽음과 기사가 체스게임을 하는 장면 

 

2018년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한스웨덴대사관을 중심으로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 

잉마르베리만재단 및 한국의 여러 기관과 협력으로 영화제를 포함하여, 전시, 

무용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스웨덴 

영화제(11/7-19)는 특별히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개최되어 베리만의 작품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한편, 제23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는 잉마르 베리만의 영화 <제7의 봉인>, 

<화니와 알렉산더>, <페르소나>가 상영되었으며, EU 영화제, EUNIC 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도 대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올 연말 한국국제교류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영화주간에도 잉마르 베리만의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한스웨덴대사관 관계자는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 특별행사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잉마르 베리만에 대해 재조명해보고, 그의 철학적 

가치를 다시한번 한국 국민들과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행사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스웨덴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swedenabroad.se/seoul) 와 

스웨덴대외홍보처(www.si.s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료문의 주한스웨덴대사관 문화공보 차주희 담당관(Tel. 02-3703-3722, 010-3703-6426) 

주한스웨덴대사관 홍보대행사 SMC 신은영 차장 (Tel. 010-6540-0515)  

별첨자료 

1. 잉마르 베리만 소개 

2.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행사 상세 내용 소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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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잉마르 베리만 소개 

 

 
잉마르 베리만(Ingmar Bergman, 1918.7.14~2007.7.30) 

 

잉마르 베리만은 영화가 철학적 매체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감독이다. 신의 

존재, 인간의 죽음, 고통과 치유, 신앙과 구원 등의 철학적 주제를 조화롭게 잘 

묘사하여 영화의 대중성을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세기 최고의 감독으로 

칭송받고 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베리만은 국제 칸 영화제뿐 아니라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했다. 또한 예술적 공헌도가 큰 문화인들이 

받는다는 ‘괴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잉마르 베리만은 혁신적인 촬영과 편집기법으로 후대의 감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베리만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감독으로는 현재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고 있는 우디 앨런, 라스 폰 트리에, 이안, 페드로 등이다. 이안 

감독은 베리만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제기하는 정신, 두려운 존재에 대한 도전, 

내면의 성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연극 연출가이도 했던 잉마르 베리만은 관습적인 영화 연출 기법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영화 언어의 혁신을 주도했다. 잉마르 베리만은 일생을 통해 60 

여편의 영화를 감독했으며, 170 여 편의 연극 연출과 300 여 편에 달하는 기고와 

저술을 남겼다. 베리만의 대표 영화는 <제7의 봉인>, <산딸기>, <페르소나> 이며 

자서전으로는 『 마법의 등 』 등이 있다.  

 

# # # 

  



 

 

별첨2.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행사 상세 내용 소개 

 

1) 영화제: ‘제7회 스웨덴 영화제’ -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영화를 철학적 매체로 활용했던 잉마르 베리만 스웨덴 감독의 회고전이 스웨덴 영화제를 

통해 열린다.  

단풍이 짙어지는 늦가을의 정취와 함께 관객들을 따뜻한 영화의 축제로 초대하는 

‘스웨덴영화제’가 오는 11월 7일(수) 서울(아트하우스모모 11/7~13)을 시작으로 

부산(영화의 전당 11/9~15), 광주(광주극장 11/15~19), 인천(영화공간 주안 11/16~18) 등 

4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스웨덴 영화제는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베리만의 대표작품을 상영한다. 상영작품은 <모니카와의 여름>(1953), <제7의 

봉인>(1957), <산딸기>(1957), <페르소나>(1966), <가을 소나타>(1978), <화니와 

알렉산더>(1982), <사라방드>(2003) 등 대표작품 7편과 잉마르 베리만 생전 

인터뷰를 다큐멘터리로 영화화한 <베리만 아일랜드>(2006)를 포함해 총 8 편이다.  

특히 이번 스웨덴영화제에서는 작품 상영전에 해당 영화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잉마르 베리만이 직접 이야기한 인트로 영상을 상영하여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인간의 외적인격을 묘사한 잉마르 베리만 대표작 영화 <페르소나>의 한 장면 

 

또한, 잉마르 베리만의 삶과 작품에 대해 관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관객들과의 대화를 위해 국내 영화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베리만 아일랜드>의 마리 

뉘레로드 감독과 스톡홀름대학 시네마학과 루이스 발렌베리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스웨덴영화제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서울, 부산, 광주 지역에서는 잉마르 베리만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잉마르 베리만 연대기」 전시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 

전시회에서는 예술가이자 인간으로서의 잉마르 베리만의 사진과 글, 영화 6편, 연극 

170편, 기고와 저술 300편 등을 도표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7회 스웨덴 영화제의 모든 영화 상영은 무료이며, 상영작 정보 및 상영시간표, 

예매방법은 스웨덴 영화제를 상영하는 각 도시의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전시: 잉마르 베리만-패션과 예술에 남긴 유산 

부산 영화의 전당, 패션과 예술에 끼친 영향 조명한 전시 

잉마르 베리만은 당대에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분야의 

창작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번 잉마르 베리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시대의 

아이콘이자 유행을 거부한 트렌드 리더로서 베리만이 패션과 예술에 끼친 영향을 전시를 

통해 조명한다. 

「잉마르 베리만: 패션과 예술에 남긴 유산」이라는 주제로 영화 <제7의 봉인>, 

<페르소나>, <결혼의 풍경>, <화니와 알렉산더> 등에서 보여준 의상과 더불어 

영화를 통해 영감을 얻은 패션 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한 사진, 다큐멘터리 

영화, 동영상 등이 전시된다.  

「잉마르 베리만: 패션과 예술에 남긴 유산」 전시는 10월 20일(토)부터 한달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된다.   

 

3) 무용: 잉마르 베리만-안무가의 눈을 통해 바라보다 

무용으로 재조명한 영화, 서울 무용영화제 개막작품으로 선정 

생전에 무용에 깊은 조예와 식견이 높았던 잉마르 베리만 감독을 무용 영화로 

재조명한다.  

「잉마르 베리만 – 안무가의 눈을 통해 바라보다」를 주제로 스웨덴 무용계를 대표하는 

스웨덴 왕립발레단 출신 4명의 안무가가 잉마르 베리만의 생가가 있던 스웨덴 

포뢰섬을 여행하고 받은 영감을 독특한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하여 영화로 

제작했다. 4인의 안무가는 베리만 생가가 있던 포뢰섬의 중독성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베리만이 말년을 보냈던 그의 마음의 집 함마르스를 무용으로 

표현했다.   

「잉마르 베리만 – 안무가의 눈을 통해 바라보다」 무용 영화는 오는 11월 2일(금)부터 

4일까지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서울 무용영화제 개막작품으로 

선정되어, 한국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4) 소셜 미디어: 베리만 써스데이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베리만이 일생동안 

제작한 총 60여 편의 작품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획 연재한다.  

주한스웨데대사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연재되고 있는 ‘베리만 써스데이’는 

1940년대부터 임종까지 지속되었던 베리만의 영화작품을 해시태그 #Bergman100와 함께 

소개한다.  

베리만 써스데이는 매주 목요일마다 연재되며, 지난 7월 19일(목) 첫 연재를 시작으로 

11월 29일(목)까지 총 2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주한스웨덴대사관] 

페이스북 www.facebook.com/swedishembassyinseoul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wedeninkorea 

 

5) 기타 문화행사 

베리만 영화 <제7의 봉인>, <화니와 알렉산더>, <페르소나>는 EU영화제(11월 1일~4일), 

EUNIC영화제(11월 3일~12월 1일 매주 토∙일 2회 상영, 11월 24일<토><페르소나>상영예정)에서 

각각 상영된다. 또한 연말 예정되어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영화주간에 역시 베리만의 

영화가 선보일 예정이다.  

 

유용한 링크:  

주한스웨덴대사관  

홈페이지         www.swedenabroad.se/seoul  

페이스북   www.facebook.com/swedishembassyinseoul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wedeninkorea  

트위터    twitter.com/SwedeninKR  

 

스웨덴 국가 공식 홈페이지 www.sweden.se  

스웨덴대외홍보처  www.si.se 

스웨덴영화진흥원 www.sfi.se 

잉마르베리만재단  www.ingmarbergman.se 

 

아트하우스 모모(서울) www.arthousemomo.co.kr 

영화의 전당(부산)  www.dureraum.org 

광주 극장(광주)   cafe.naver.com/cinemagwangju 

영화공간 주안(인천)  www.cinespacejuan.com 

 

서울무용영화제   www.mediaartforum.kr/main/page.html?pid=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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